
 

투자위험등급: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프랭클린템플턴투자신탁운용(주)는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1등급(매우 높은 등급)에서 5등급(매우 낮은 위험)까지 투자위험
등급을 5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기준에 따른 투
자신탁의 위험등급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신 후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하
시기 바랍니다. 

 

간이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프랭클린 미국 인컴 증권 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에 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한 요약 정보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프랭클린 미국 인컴 증권 자투자신

탁(주식혼합-재간접형)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증권신고서 또는 정식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

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프랭클린 미국 인컴 증권 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AE142) 
 
2. 집합투자기구 분류 : 투자신탁, 증권(재간접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 종류형, 모자형 
 
3. 집합투자업자 명칭 : 프랭클린템플턴투자신탁운용(주) (02-3774-0600) 
                       
4. 판 매 회 사 : http://www.franklintempleton.co.kr 및 http://dart.fss.or.kr 참조 
 
5. 작성 기준일 : 2015년 12월 31일 
 
6.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16년 1월 25일 
 
7.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모집(매출) 총액 : 10조좌] 
 
8. 모집(매출) 기간(판매 기간) : 추가형으로 계속 모집 가능 
 
9. 존속기간 : 별도로 정해진 신탁계약기간은 없음 
 
10.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서면문서 : 집합투자업자(02-3774-0600, http://www.franklintempleton.co.kr), 판매회사 및 협회 
 
 
※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
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지 않
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ranklintempleton.co.kr/
http://dart.fss.or.kr/
http://dart.fss.or.kr/
http://dart.fss.or.kr/
http://www.franklintemplet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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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결정시 유의사항]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간이투자설명서의 경우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4. 원본손실위험, 투자등급자산에의 투자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일괄)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6.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7.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8.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9.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 환매금액에서 후취판매수수료가 차감되므로 환매신청시의 예상 

환매금액보다 실수령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10. 집합투자기구가 설정된 후 1 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 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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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가 될 수 있으니, 투자 판단시 해당 

펀드가 소규모펀드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규모펀드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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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투자설명서 

 
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6

호가목에 의거하여 SICAV FTIF Franklin Income Fund에 주로 투자하는 『프랭클린 미국 인컴 증권 모투

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에 투자하여 인컴수익(주식으로부터의 배당수익 및 채권 이자소득을 의미하며, 

이하 동일한 의미로 사용됩니다)과 함께 장기적인 자산 증식을 추구합니다. FTIF Franklin Income Fund는 

일반투자자를 판매대상으로 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9년 5월 4일 국내에 

등록되었으며 주로 미국에 소재하거나 미국에서 주된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기업들이 발행한 주식 및 주

식연계증권, 기업 및 정부에서 발행한 여하한 등급(저등급 포함)의 채무증권에 투자하여 인컴수익과 함께 

중장기적인 자산 증식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

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

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2.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가. 기본 운용전략 

이 투자신탁은 일부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는 외에 투자신탁 재산 전부를 모투자신탁이 발행한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의 운용실적에 따라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됩니다. 

또한 모투자신탁은 미국 달러로 표시되는 FTIF Franklin Income Fund에 주로 투자할 계획으로 

운용실적에 따라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되며, 이러한 수익은 원-미국 달러의 환율변동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성과 비교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은 비교지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비교지수 산출기관의 

상황, 상황 및 투자 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의 등장에 따라 이 비교지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비교지수 : 47% S&P 500 + 47% Barclays Capital US Aggregate + 6% Call Index 

 

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등 

모투자신탁명 주요투자대상 및 전략 

프랭클린  

미국 인컴 증권 

모투자신탁(주식혼합-

재간접형) 

주요투자대상 FTIF 프랭클린 인컴 펀드 집합투자증권에 60% 이상 투자 

투자목적 

인컴수익과 자본이득을 추구 

* 비교지수: 47% S&P 500 + 47% Barclays Capital US Aggregate 

+ 6% Call Index 

 

다. 피투자집합투자기구(FTIF 프랭클린 인컴 펀드)의 운용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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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펀드는 지분증권과 장단기 채무증권으로 구성되는 양도성 증권의 분산된 포트폴리오에 투자합니다. 통
상적으로 지분증권은 보유자에게 해당 기업의 일반 운영 성과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합니다. 보통
주, 우선주, 전환증권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채무증권은 발행기관이 부채를 상환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나타내며 일반적으로 이자소득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증권에는 채권(bonds), 어음(notes), 사채권
(debentures)이 포함됩니다.  
 
본 펀드는 성장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유틸리티, 석유, 가스, 부동산, 소비재 등 다양한 기업의 보통주에 
투자합니다. 본 펀드는 매력적인 배당 수익을 제공하는 주식뿐만 아니라 회사채, 외국채/미재무성 채권과 
같은 투자대상에 선별적으로 투자하여 이자소득(income)을 추구합니다. 본 펀드는 투자등급 이하의 채무
증권에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투자등급 채무증권은 스탠다드 & 푸어스(Standard & Poors) 및 무디스
(Moody’s) 등 독립적인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상위 4개 등급 내로 평가된 증권을 의미합니다. 본 펀드는 
일반적으로 최소한 무디스의 CAA 등급, 스탠다드 & 푸어스의 CCC 등급 또는 집합투자업자가 이에 상응
하는 자격을 갖춘 것으로 판단하는 미등급 증권에 투자합니다. 일반적으로 등급이 낮은 증권은 높은 등급
의 증권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위험을 내재하고 있으므로 보다 높은 수익률을 투자자에게 제공합니다.  
 
본 펀드는 비 미국계 증권에 순투자자산의 25%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일반적으로 미국에
서 거래되는 비 미국계 증권이나 미국예탁증서(ADR, 미국 기업이나 비 미국 기업이 발행하는 증권을 취
득할 권리를 보유자에게 제공하는 증서로서 은행이나 신탁회사가 일반적으로 발행하는 증서)를 매입합니
다.  
 
본 펀드의 집합투자업자는 현재 수익 창출이 가능하고 향후 상당한 성장이 예상되는 저평가되었거나 투자
자들이 선호하지 않는 증권을 찾아내려고 노력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외부 신용평가기관의 자료에 의존
하기 보다는 본 펀드의 포트폴리오에 편입하고자 하는 증권에 대한 자체적인 분석을 실행합니다. 분석을 
할 때에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을 포함한 다양한 요인을 고려합니다: 

 
- 기업의 경험과 경영진의 역량 
- 금리 및 경영 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응 능력 
- 부채 만기 일정 및 차입 요건 
- 기업의 재무상황 변동 및 그러한 변동에 대한 시장의 반응 그리고 
- 미래 현금흐름, 이자상환능력, 배당금지급능력, 자산 규모 및 향후 수익성 등 다양한 요인에 기초한 
증권의 상대적 가치  

 
집합투자업자는 시장이나 경제의 변동성이 과다하거나 침체 국면이 지속되거나 기타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상황이 존재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시적으로 방어 포지션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펀드는 투자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본 펀드의 개별자산(주식/채권)별 투자비중은 25% ~ 75% 범위 내에 있을 예정이며, 기존에는 주로 40% ~ 
60%의 범위 내에서 운용되었습니다. 

 

라. 위험관리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집합투자증권의 기준통화는 미국 달러이며, 피투자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

금액이 원-미국 달러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헤지하기 위해서, 투자운용전문인력의 판단에 따라 

모투자신탁 수준에서 파생상품에 대한 헤지 목적의 거래(목표헤지비율: 100% 추구)를 실시할  예정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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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현실적으로 완전 헤징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설정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 환헤지거래

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펀드가치변동이나 펀드편출입으로 자산가치가 변동하는 경우에는 헤징 거래

도 이에 따라 조정할 예정이나 목적하는 바가 달성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환헤지] 

펀드의 매수시점보다 매도시점에 환율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환헤지를 실시하는 경우 추가적 손실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펀드의 

매수시점보다 매도시점에 환율이 올라가는 경우 환차익을 얻을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환헤지를 

실시하는 경우 추가적 이익기회가 상실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환차손익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상기의 투자전략 등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3. 주요 투자위험 
아래의 투자위험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위험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    분 투 자 위 험 의    주 요 내 용 

원본 손실 위험 

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신탁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매입한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시장위험 및  
개별 위험 

 이 투자신탁 또는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을 해외주식과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에 주로 투자함으로써 유가증권의 가격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위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는 투
자대상 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채권에 투자하는 경우, 그러한 기초투자자산의 가치는 금리와 발행자의 신용도에 따라 
변동되게 됩니다. 채권 등 고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유가증권에 투자하는 투자신탁의 
순자산가치는 금리 및 환율의 변동에 따라 변합니다.  

 특히 동 투자신탁에서 직/간접적으로 투자할 예정인 해외 채권은 국외 유가증권이므로 
국내 거시경제지표의 변화보다는 국제 경제 전망, 환율 변동 등 해외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더 민감하게 변동될 것입니다. 

환율 변동 위험 

 피투자집합투자기구가 미국 달러화로 표시되는 해외 유가증권에 주로 투자하므로 관련
통화의 환율변동에 따른 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노출됩니다. 

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달러화로 환전된 자금 및 달러화로 표시되는 투
자금액이 원-미국 달러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헤지하기 위해서, 파생상품에 
대한 헤지목적의 거래를 실시할 예정이지만 현실적으로 완전 헤징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설정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 환헤지거래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환차손익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저등급 또는 투자부적
격 등급 채권의 위험 

 피투자집합투자기구가 투자 등급 이하의 고수익 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
라, 이들 펀드에 대한 투자는 높은 신용 위험을 수반합니다. 하이일드 채권 등 투자등
급 이하의 증권은 위험도가 높은 투자 전략으로 간주되며, 여기에는 신용등급이 없거
나(unrated) 부실 증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저등급, 고수익 증권은 고등급, 저수익 
증권에 비해 높은 가격 변동성을 보일 수 있습니다. 또 경기침체기나 고금리 시기에는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의 부실율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실채권의 위험 
 피투자집합투자기구는 발행기관이 현재 이자 지급을 하지 않는 채권(부실채권)에 투자
할 수 있습니다. 이들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의 판단에 발행자가 이자 지
급을 재개하거나, 기타 유리한 상황이 조만간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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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채권을 매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채권은 비유동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동성위험 

 채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신탁재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 종목의 유동성부족에 따른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신
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해외채권에 투자하는 특성 상 환매기간이 
타 투자신탁보다 길게 소요됩니다. 환매신청일로부터 판매회사의 영업일 기준으로 9
영업일(17 시 경과 후에 환매신청한 경우에는 10 영업일) 후에 환매대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투자신탁 규모  
변동에 따른 위험 

 당 투자신탁의 규모가 환매 등에 의해 일정 규모 이하로 작아지는 경우, 원활한 분산 
투자가 불가능해 질 수도 있습니다. 

해지 위험 
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 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이거나, 설정하고 1 년
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투자자의 동
의 없이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순자산가치 
변동위험 

 환매청구일과 환매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일까지의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 이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상세 투자위험은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주식에의 투자비중이 대체로 40% ~ 60% 내외인 

주식혼합형 펀드는 당사가 정의한 5가지 투자위

험등급들 중에서 2등급으로 구분되지만, 이 투

자신탁은 비율 조정형 자산배분 집합투자기구로 

구분되기 때문에 자산배분 집합투자기구의 증권

신고서 작성기준에 따라 1등급으로 분류하였습

니다. 투자위험등급상 가장 높은 투자위험을 지

니고 있으므로, 당사의 투자신탁에 투자하려는 

고객들 중에서 가장 높은 투자위험 성향을 보이

는 고객들에게 적합하며, 미국 주식 및 채권의 

변동성을 이해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인컴수익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자본이득을 추구하는 고객에게 

적합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기준 통화가 미국 달러화인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므로, 

미국 달러 대비 한국 원화의 움직임에 대하여 모투자신탁 수준에서 소정의 환헤지를 하고 있습니다. 따

라서 미국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의 변화에 따른 펀드예상수익률의 변화를 회피하고자 하는 투자자에게 

더 적합합니다. 이 투자신탁에 대한 권장투자기간은 3년 이상입니다. 

 
이 위험등급분류는 프랭클린템플턴투신운용의 내부 기준에 따른 위험등급입니다. 판매회사는 판매회사별 

특성을 반영하여 위험등급을 재분류할 수 있습니다. 

 

5. 운용전문인력 
가. 운용전문인력(2015.12.31.현재)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비고 운용중인 
집합투자기

구 수 

운용자산 
규모(원) 

백상훈 1972년 
책임운용전

문인력 
47개 11,258억 

당사 컴플라이언스팀 (1999-2000) 
당사 채권운용팀 (2000-2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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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FTMIS팀 (2008-2009.4) 
당사 채권운용팀 (2009.5-현재) 

김동일 1962년 
부책임운용

전문인력 
54개 17,134억 

삼성생명 (1987-1996) 
삼성투신운용 (1996-1999)  
KTB자산운용 (1999-2000)  
리젠트자산운용 (2000-2001)  
당사 채권운용CIO (2001-현재) 

- 

※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수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 없음 
주1)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채권운용팀이 담당하며,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
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
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
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2) 운용전문인력이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은 금융투자협회 홈
페이지(www.kofia.or.kr)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FTIF Franklin Income Fund 운용전문인력 

펀드명 성명 나이 직위 주요경력 및 이력 

현재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 

(2015년 12월 31일 기준) 
책임운용 

전문인력 여부 
펀드수 규모(백만) 

프랭클린 
인컴펀드 

Edward 
D. Perks 47 부회장, 포트폴리

오 매니저 

- 1992년 프랭클린템플턴에 입사하여 
2002년부터 프랭클린 인컴 펀드를 
운용하기 시작했음 

10 $91,876.1 Y 

주1) 상기인이 FTIF Franklin Income Fund의 운용을 총괄하며 신탁재산운용은 공동운용 방식(팀 
운용)으로 운용됩니다. 

 
 

6. 투자실적 추이 (연도별 수익률, 세전기준) 
(단위:%) 

집합투자기구 기간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

년차 

최근 5

년차 

프랭클린 미국 인컴 증권 자투자신

탁(주식혼합-재간접형) 

  
(15.01.01~ 

15.12.31) 

(14.01.01~ 

14.12.31) 

(13.01.01~ 

13.12.31) 

(..~ 

..) 

(..~ 

..) 

집합투자기구 -7.98 5.21 11.78     

비교지수 0.37 8.47 12.25     

프랭클린 미국 인컴 증권 자투자신

탁(주식혼합-재간접형) Class A 

  
(15.01.01~ 

15.12.31) 

(14.01.01~ 

14.12.31) 

(13.01.01~ 

13.12.31) 

(..~ 

..) 

(..~ 

..) 

집합투자기구 -8.77 4.32 10.85     

비교지수 0.37 8.47 12.25     

프랭클린 미국 인컴 증권 자투자신

탁(주식혼합-재간접형) Class A-e 

  
(15.01.01~ 

15.12.31) 

(14.01.01~ 

14.12.31) 

(13.01.30~ 

13.12.31) 

(..~ 

..) 

(..~ 

..) 

집합투자기구 -8.44 4.69 9.22     

비교지수 0.37 8.47 10.53     

프랭클린 미국 인컴 증권 자투자신

탁(주식혼합-재간접형) Class C 

  
(15.01.01~ 

15.12.31) 

(14.01.01~ 

14.12.31) 

(13.01.01~ 

13.12.31) 

(..~ 

..) 

(..~ 

..) 

집합투자기구 -9.04 4.01 10.52     

http://www.kof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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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지수 0.37 8.47 12.25     

프랭클린 미국 인컴 증권 자투자신

탁(주식혼합-재간접형)Class Ce 

  
(15.01.01~ 

15.12.31) 

(14.01.01~ 

14.12.31) 

(13.01.02~ 

13.12.31) 

(..~ 

..) 

(..~ 

..) 

집합투자기구 -8.58 4.53 10.96     

비교지수 0.37 8.47 12.25     

프랭클린 미국 인컴 증권 자투자신

탁(주식혼합-재간접형) Class P 

  
(..~ 

..) 

(..~ 

..) 

(..~ 

..) 

(..~ 

..) 

(..~ 

..) 

집합투자기구           

비교지수           

프랭클린 미국 인컴 증권 자투자신

탁(주식혼합-재간접형)Class C-P 

  
(15.01.01~ 

15.12.31) 

(14.01.01~ 

14.12.31) 

(13.06.24~ 

13.12.31) 

(..~ 

..) 

(..~ 

..) 

집합투자기구 -8.86 4.22 16.34     

비교지수 0.37 8.47 14.76     

프랭클린 미국 인컴 증권 자투자신

탁(주식혼합-재간접형) Class S 

  
(15.01.01~ 

15.12.31) 

(14.04.23~ 

14.12.31) 

(..~ 

..) 

(..~ 

..) 

(..~ 

..) 

집합투자기구 -8.34 0.07       

비교지수 0.37 9.2       

프랭클린 미국 인컴 증권 자투자신

탁(주혼-재간접형) Class S-P 

  
(15.01.01~ 

15.12.31) 

(14.04.23~ 

14.12.31) 

(..~ 

..) 

(..~ 

..) 

(..~ 

..) 

집합투자기구 -8.3 0.15       

비교지수 0.37 9.2       

주1) 비교지수 : 47% S&P 500 + 47% Barclays Capital US Aggregate + 6% Call Index 

주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대표클래스의 수익률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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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매입∙환매관련 정보 
 

1. 보수 및 수수료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종류 가입자격 
수수료율 

선취판매수수료 후취판매수수료 환매수수료 

A 
일반 투자자용: 선취판매수수료 징
구 

납입금액의 
1.0% 이내 

없음 

30일 미만시, 이
익금의 10% 

A-e 
판매회사 인터넷 뱅킹: 선취판매수
수료 징구 

납입금액의 
0.5% 이내 

C 
일반 투자자용: 선취판매수수료 징
구 X 

없음 

90일 미만시, 이
익금의 70% 

C-e 
판매회사 인터넷 뱅킹: 선취판매수
수료 징구 X 

C-I 
최초납입금액 50억원 이상의 개인 
또는 법인 

C-F 

1. 기관투자자/기금 
2. 최초납입금액 100억원 이상: 개
인  
3. 최초납입금액 500억원 이상: 법
인 
4. 집합투자기구, 변액보험 

C-P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
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
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선
취판매수수료 징구 X 

없음 

S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
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
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
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 : 후취판매수수료 부과 

3년 미만시, 환
매금액의 

0.15% 이내 

30일 미만시, 이
익금의 10% 

S-P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
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
업자는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
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 :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
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
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 가능, 판매
수수료 징구 X 

없음 없음 

P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

연금가입자에 한하여 발행되며, 판

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집합투자

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 
부과기준 매입시 환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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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선취판매수수료 및 후취판매수수료는 해당 범위 내에서 판매회사가 정하며, 판매회사가 해당 범위 내에서 판매수수료율을 
달리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금융투자협회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고, 집합투자업자에게 사전에 통보합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구분 집합투자기구 종류별 지급비율 (순자산총액의 %, 연) 

종류 A A-e C C-e C-I C-F C-P S S-P P 부과시기 

집합투자업자 보

수 
0.1 

최초설정일

로부터 매 

3개월 후급 

판매회사 보수 0.7 0.35 1 0.5 0.1 0.03 0.8 0.25 0.2 0.7 

신탁업자 보수 0.03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 
0.01 

기타비용 0.0024 0.0022 0.0024 0.0023 0.0024 0.0024 0.0024 0.000 0.000 0.000 
사유 발생

시 

총보수∙비용 비율 0.8424 0.4922 1.1424 0.6423 0.2424 0.1724 0.9424 0.39 0.34 0.84 -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피투자펀드

의 총보수∙비용 

(0.87%)포함) 

1.7230 1.3731 2.0231 1.5229 0.87 0.87 1.8234 1.2708 1.2214 1.7249 - 

증권거래비용 0.000 0.000 0.000 0.000 - - 0.000 0.000 0.000 0.000 
사유 발생

시 

주1)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
으로써 201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최근 1년 동안의 자료를 기초로 한 비용으로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으며 매년 변
동될 수 있습니다. 설정되지 않은 클래스에 대해서는 최근 설정된 클래스 또는 총보수비율(기타비용 제외)이 해당 클래스와 가
장 근접한 클래스의 기타비용을 추정치로 사용합니다. (다만, 투자신탁 전체가 설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치를 산출할 수 없
으므로 기재하지 않습니다.) 

주2) 증권거래비용은 201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3)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금융비용 및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른 발행분담금(발행분담금 총액 중 회계기간 초일부터 

2013.8.28. 까지의 부분은 펀드가 부담하고, 2013.8.29. 이후 분은 자산운용사가 부담)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4) 총 보수․비용 비율은 집합투자기구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누
어 산출합니다. 

주5) 합성 총보수∙비용비율은 해당 집합투자기구(자집합투자기구), 모투자신탁 및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기초로 종류 수익증권에 안분하여 산출하되,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알 수 없을 경우 피투
자 집합투자기구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기 도표는 모투자신탁의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인 
FTIF Franklin Income Fund I share의 총 보수∙비용비율을 약 연 0.87%으로 예상하여 산출하여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으며,  
2015년 11월 30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수비용1) 

(단위: 원) 

투자기간 1년차 3년차 5년차 10년차 

판매 Class A 수익증권 186,591 375,109 582,950 1,200,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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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

료 및 

보수∙

비용 

선취판매수수료: 99,010 

Class A-e수익증권 
101,177 211,872 333,913 696,583 

선취판매수수료: 49,751 

Class C 수익증권 119,956 378,162 662,834 1,508,798 

Class C-e 수익증권 67,443 212,615 372,666 848,293 

Class C-I 수익증권 25,457 80,253 140,665 320,193 

Class C-F 수익증권 18,107 57,082 100,052 227,746 

Class C-P 수익증권 98,953 311,950 546,778 1,244,621 

Class S 수익증권 40,950 129,095 226,275 515,0653 

Class S-P 수익증권 35,700 112,544 197,265 449,031 

Class P 수익증권 88,200 278,051 487,361 1,109,370 
주1)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선취판매수수료 또는 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선취판매수수료율 및 총보수∙비용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
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2) Class A와 Class C의 총보수∙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대략 35개월째입니다. 
 

 

2. 과세  
가. 투자자는 투자대상으로부터 발생한 이자, 배당 및 양도차익(해외주식 매매차익 포함)에 대하여 소득

세 등(개인, 일반법인 15.4%, 지방소득세 포함)을 부담합니다. 

 

나. 비과세대상 및 과세대상 소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은 일반기준가에 반영되며, 전체 소득 중 비과세대

상 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만 과표기준가에 반영되어 과세의 기준이 됩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 매

일 가격이 변동되는 자산 중 국내상장주식 등의 매매∙평가차익은 비과세대상으로 분류되나, 국외상장주

식의 매매∙평가차익, 외화자산의 환차손익, 채권의 매매∙평가차익, 주식의 배당에 대한 배당소득 등은 과

세대상으로 분류되어 과표기준가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는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인터넷 홈

페이지 등에서 기준가격과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

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연금소

득,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 등으로 과세하며, 관련 사항은 “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 

구분 주요 내용 

납입요건 
가입기간 5년 이상, 연 1,800만원 한도 

(퇴직연금 가입자부담금,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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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수령요건 
55세 이후 10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 

세액공제 
연간 연금계좌 납입액 4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3.2% 

(2014년 1월 1일 이후 납입금액부터 적용) 

연금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3.3%(나이에 따라 변경, 종합과세 가능) 

단, 이연퇴직소득은 이연퇴직소득세액의 70%적용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인출(연

금수령)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 

(기본공제대상에 한함)의 3개월 이상 요양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시 과세 연금소득으로 3.3~5.5% 분리과세 

분리과세한도 1,200만원(공적연금소득,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 제외) 

연금외수령시 과세 
기타소득세 16.5%  

단, 이연퇴직소득은 퇴직소득 과세기준 적용 

해지가산세 없음 

주1) 위 세율은 지방소득세(원천징수세액의 10%)를 포함함 

※ 위 내용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시행됩니다.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

정, 과세관청의 해석의 변경 및 정부정책의 변화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퇴직연금제도의 세제 : P클래스(퇴직연금) 가입자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 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 세액공제(2015년 1월 1일부터):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퇴

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400만원 이내의 금액)과 연 700만원 중 적

은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과세이연: 투자신탁의 결산으로 인한 재투자시 재투자 수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퇴직

연금 수령시 연금수령 방법에 따라 과세됩니다. 

- 퇴직연금 수령 방법에 따른 과세체계의 다양성: 퇴직연금은 퇴직연금 수령시 일시금 또는 연금형태

로 수령할 수 있으며, 퇴직급여 수령방식에 따라 과세 체계가 다양하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퇴직연금종합안내(http://pension.fss.or.kr)의 “과세제도안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3. 기준가격 산정 및 매입∙환매 절차 
가. 기준가격 산정 및 공시 

구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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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가격 산정방법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직전
일의 집합투자증권 총수로 나누어 산출 

기준가격 공시방법 
및 장소 

- 1,000 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 사 5 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하여 공시. 다
만, 최초설정일[신규 수익증권의 종류를 발행하는 날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이 전부 환매
된 후 다시 발행하는 날]의 기준가격은 1좌를 1원으로 하여 1,000원으로 공고. 
- 판매회사 영업점 및 집합투자업자(www.franklintempleton.co.kr),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한 모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은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 산정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산정되며 투자신탁의 기준가격과 함께 게시됩니다. 
주 1)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해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기준가격이 
산정ㆍ공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펀드재산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매입 및 환매 절차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영업시간 중에 매입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판매회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

의 매입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납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구분 오후 5시 이전 오후 5시 경과 후 

매입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T)로부터 제3영업일(T+2)에 공

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T)로부터 제4영업일(T+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환매 

환매청구일(T)로부터 제4영업일(T+3)에 공고되

는 기준가격을 적용, 제9영업일(T+8)에 환매대

금을 지급 

 

환매청구일(T)로부터 제5영업일(T+4)에 공고되

는 기준가격을 적용, 제10영업일(T+9)에 환매대

금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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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요약 재무정보 
(단위: 원) 

대차대조표 
제3기 제2기 제1기 

2015-12-17 2014-12-17 2013-12-17 

운용자산 25,453,791,010 68,060,631,218 75,628,961,755 

  증권 24,795,848,885 65,176,140,397 71,102,759,057 

  파생상품       

  부동산/실물자산       

  현금 및 예치금 357,942,125 2,884,490,821 4,526,202,698 

  기타 운용자산 300,000,000     

기타자산 111,119,352 2,449,324,995 2,023,161,930 

자산총계 25,564,910,362 70,509,956,213 77,652,123,685 

운용부채       

기타부채 111,200,257 2,135,586,863 1,807,977,158 

부채총계 111,200,257 2,135,586,863 1,807,977,158 

원본 23,621,849,995 60,847,295,112 69,301,349,160 

수익조정금       

이익잉여금 1,831,860,110 7,527,074,238 6,542,797,367 

자본총계 25,453,710,105 68,374,369,350 75,844,146,527 

손익계산서 

제3기 제2기 제1기 

2014-12-18~ 

2015-12-17 

2013-12-18~ 

2014-12-17 

2012-12-18~ 

2013-12-17 

운용수익 880,885,344 1,167,254,693 6,775,434,360 

  이자수익 12,069,227 23,837,060 41,149,828 

  배당수익 1,640,243,140 6,243,475,334   

  매매/평가차익(손) -772,638,145 -5,107,512,776 6,722,351,476 

  기타 수익 1,211,122 7,455,075 11,933,056 

운용비용 162,040   3,482,010 

  관련회사 보수       

  매매수수료 162,040   3,482,010 

  기타 비용       

당기순이익 880,723,304 1,167,254,693 6,771,952,350 

매매회전율(%)       

 

 

 
 


